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큰판 앞둔 LPGA 투어, 한국 선수끼리 1위 경쟁 뜨겁다

NFL 구영회, 올스타 팬투표 중간 집계 키커 전체 1위

시즌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미국여자프

로골프(LPGA) 투어가 800만 달러가 넘

는 큰판을앞두고 있다.

미국프로풋볼(NFL) 무대에서 뛰는 한

국인 키커 구영회(26·애틀랜타 팰컨스)

가 첫 올스타전 프로볼 출전 꿈을 키우

고 있다.

지난 27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 구영회

는 이날 NFL 사무국이 발표한 프로볼 팬 

투표 중간 집계에서 7만5천673표를 받았

다. 이는 애틀랜타가 속한 내셔널풋볼콘

퍼런스(NFC) 키커로는 1위이자 아메리칸

풋볼콘퍼런스(AFC)로 범위를 넓혀도 키

커 포지션 최다 득표이며 AFC 1위인 로

드리고 블랭켄십(4만4천865표·인디애

나폴리스 콜츠)보다 월등하게 많은 득표

를 기록하고 있다.

구영회는 이달 17일까지 진행될 팬 투표

에서 1위를 지키면 커리어 처음으로 프로

볼 무대를 밟게 된다.

구영회는 소속팀 애틀랜타(4승 7패, 12

월 2일 현재)의 성적 부진 속에서도 키커

로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쳤다.

지난 30일‘경향신문’에 따르면 LPGA 

투어는 이달 11일부터 텍사스주 휴스턴

의 챔피언스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메

이저 대회인 US오픈을 거쳐 그 

다음주 CME 그룹 투어 챔피

언십을 피날레로 시즌을 종료

한다.

US오픈의 총 상금은 550만 

달러, CME 그룹 투어 챔피언

십은 300만 달러로 2개 

대회 총상금만 850

만 달러에 달한

다. 우승 상금

구영회의 올 시즌 필드골 성공률은 무

려 96%, 리그 톱 수준의 키커인지를 가르

는 기준인 50야드 이상 필드골에서 성공

률은 무려 100%다(지난 27일 기준). 

구영회는 방출의 아픔을 딛고 재기해 

기량을 꽃피웠다.

구영회는 2017년 로스앤젤레스 차저스

에서 첫 시즌 4경기에 나와 6번의 필드골 

시도 중 3번 성공에 그친 뒤 그해 10월 방

출당했다. 와신상담한 구영회는 지난해 

10월 30일 애틀랜타와 계약하며 2년 만

에 NFL에 복귀했고, 같은 실패를 반복하

지 않았다. 그는 지난 시즌 8경기에서 필

드골 시도 26번 중 23번(88.5%)을 성공하

며 재계약에 성공했다.

올 시즌에는 일찌감치 하위권으로 추락

한 팀 사정 속에서도 구영회는 눈부신 활

약을 이어가며 첫 프로볼 입성을 바라보

고 있다. 더욱이 구영회는 다른 팀들이 탐

내는 특출난 온사이드킥 능력을 보유하

고 있어 프로볼 훈장을 달 경우 주가는 

더욱 치솟을 전망이다.

구영회는 서울에서 출생해 초등학교 6

학년인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 

뉴저지로 이주했다.학창 시절 공

을 멀리 정확히 차는 재능이 눈

에 띄어 키커의 길로 들어섰다. 

조지아 서던대학교에 진학해 

‘루 그로자 어워드(대학 최

고 키커 상)’후보에 오

를 만큼 인정받았다. 

구영회는 영어 이름이 따로 없다. 한글 

이름의 영문 표기인‘YOUNG-

HOE KOO’를 그대로 사용

한다. 구영회가 재미교포 

선수로는 처음으로 올

스타로 뽑힐  수 있

을지 관심이 모아지

고 있다. 

은 US오픈이 100만 달러, CME 그룹 투

어 챔피언십은 110만 달러에 달한다.

메이저인 US오픈은 올해의 선수 포인

트가 2배(우승자의 경우 60점)로 뛰기 때

문에 대회 결과에 따라 LPGA 투어 2020 

시즌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상의 윤곽이 

드러날 것으로 보인다. 현재 상금과 올

해의 선수 포인트에서 1, 2위에 올라 있

는 김세영과 박인비의 격차는 상금 6만

6,699달러, 올해의 선수 포인트 16점에 

불과하다. 

세계랭킹 1위 고진영과 2018년 대회 우

승자인 박성현도 경쟁에 가담한다.

이런 가운데 US여자오픈은 한국 선수

들의 잔치판이 될 전망이다. LPGA에서 

활약하고 있는 기존 선수들에다 최혜진

과 안나린, 유해란, 임희정 등 한국에서 

활동하고 있는 선수들도 대거 출사표를 

던졌다. 출전 선수 151명 중 한국 선수만 

26명에 달한다. 한국은 1998년 박세리가 

처음 우승 물꼬를 튼 이후 지난해 우승자 

이정은6까지 10번이나 우승을 차지할 정

도로 US오픈에서 강세를 보였다.

17일부터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

론 골프 클럽에서 열리는 CME 그룹 투

어 챔피언십은 LPGA 투어에서 가장 큰 

우승 상금이 걸려 있는 대회로 지난해 김

세영은 LPGA 역대 최고액인 150만 달러

의 잭팟을 터뜨렸다. 올해는 우승 상금이 

110만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40만 달러 

줄어들었지만 여전히 LPGA 투어에서 

우승 상금이 가장 많다.

US오픈과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결

과에 따라 LPGA 투어의 올 시즌 상금왕

과 올해의 선수, 최저타수상의 주인도 가

려질 전망이다. 

▲ NFL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 키커 구영회. 그의 올스타전 출전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진=애틀란타 인스타그램

▲ 지난 1월 LPGA 2020 개막전인 ‘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’에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가한 김세영(왼쪽)과 박인비가 환담을 나누고 있다. 사진=타운뉴스DB


